
전주매일 CMYK

2018년 5월 3일 목요일 (음 3월 18일) 제2041호 대표전화(063)288-9700www.j jmaei l .com

새만금사업 활성화 방안 논의

새만금위원회는 2일 새만금33센터
(전북 김제시 소재)에서 새만금개발공
사 설립 추진현황 및 계획, 농생명용
지 조성현황 및 향후계획, 새만금 활
성화를 위한 주요 추진사업을 논의했
다.
이날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

회의에 ▲정부위원11명(기재부, 행안
부, 문체부, 농식품부, 산업부, 환경부,
국토부, 해수부 차관, 국조실장, 새만
금청장, 전라북도지사), ▲민간위원 13
명(이형규 민간위원장, 공동수 경기대

교수, 김태근 청주대 교수, 김현숙 전
북대 교수, 김향자 한국문화관광연구
원 실장, 남궁근 서울과학기술대 교수,
송미령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본부장,
이승우 군장대 총장, 이진애 인제대
교수, 장병권 호원대 교수, 조혜영 한
국산업단지공단 산업입지연구소장, 최
중대 강원대 교수, 한화진 한국여성과
학기술인지원센터 소장)등이 참석했
다.
국토교통부의 새만금개발공사 설립

추진현황 및 계획은 지난 3월 공사설

립 법안(새만금특별법)이 개정된 이
후, 정부는 9월말 새만금개발공사를
설립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 중이다.
관계부처 및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

설립위원회(위원장: 국토부 1차관,
3.23 구성)에서 조직 설계, 채용, 출자,
정관 작성, 설립 등기 등 세부 과제별
로 설립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.
공사는 선도 매립사업을 통해 스마

트 수변도시를 조성하고, 용지매각 수
익 등으로 후속 매립사업을 추진할 계
획이다.
또한, 재생에너지, 관광레저, 스마트

팜 등 부대 수익사업도 추진하여 새만
금사업의 재원으로 활용하고 지역사
회에 환원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하고
있다
농림축산식품부는 방수제 62.1㎞와

농생명용지 9,430㏊를 새만금기본계획

상 목표인 2020년까지 조성토록 노력
할 계획이다.
농생명용지 9,430㏊는 첨단농산업,

친환경농업 및 농업생태관광 등을
연계한 다양한 농업목적으로 활용할
계획이며, 구체적 토지활용방안은
올해 상반기내 마련될 것으로 보인
다.
특히, 2017년말 준공된 5공구 내 농

업특화단지 700㏊에서는 녹비작물 식
재 등 임시영농을 2018년~2019년까지
(2년 동안) 실시하여 지력을 증진시킨
후 2020년부터 본격적인 영농이 실시
될 예정이다.
잼버리 부지 884㏊는 2020년 2월경

착수하여 2022년 9월 이전까지 매립완
료하고 2021년 8월 프레잼버리대회를
위해 일부 부지를 부분 준공하는 방안
을 검토하기로 했다. /김진성 기자

새만금위원회, 이낙연총리주재회의서

개발공사, 설립위주도범정부협업체계강화

농생명용지 9430ha 2020년까지조성추진

2일 전주시 완산구 농촌진흥청 농업과학관에서 열린‘누에·곤충 특별전시회’를 찾은 어린이 관람객들이 컬러누에를 만져보고 있다. 이번
특별전시회는 오는 15일까지 컬러누에, 뒤엉벌 등 다양한 곤충들을 가까이 들여다보고 만져볼 수 있다. <사진=농촌진흥청 제공>

“컬러누에 구경하세요”

제19회전주국제영화제오늘개막

영화와함께봄을만끽하라

‘봄의 영화축
제’인 제19회 전
주 국제영화제가
3일 개막한다.
전주시 고사동

에 위치한 영화
의 거리 일대에
서 열리는 개막
식은 배우 김재
원과 채수빈이
진행을 맡는다.
이번 영화제에

서는 전세계 46
개국에서 초청된
246편이 개봉된
다.
지난해 전주에서 처음 소개되자

마자 큰 성공을 거뒀던 다큐멘터
리 영화‘노무현입니다’에 이어
올해는 어떤 작품이 성공하게 될
지도 관심사로 꼽히고 있다.
개막작‘야키니쿠 드래곤’이 가

장 주목받는 작품으로 꼽히고 있
다.
또한, 영화제의 성과가 단연 두

드러진 다큐멘터리 영화들도 준

비돼 있다.
특히 북한 인

권 문제를 다룬
이학준 감독의
‘굿 비즈니스’
는 최근 남북정
상회담 등 남북
관계 변화 분위
기와 맞물려 주
목을 받고 있
다.
최근 흥행한

한국영화를 다
시 만날 수도
있다는 점도 이

번 영화제의 두드러진 특징으로
꼽힌다.
이에 맞춰‘1987’,‘리틀 포레스

트’,‘침묵’이 다시 상영하는 가
운데‘강철비’의 주인공인 배우
정우성과 양우석 감독이 오는 4
일 전주에서 야외무대인사를 갖
고 영화팬과 만난다.
한편, 제19회 전주국제영화제는

오는 12일까지 진행된다.
/기동취재반

바쁜직장맘들의고민, 이곳에서해결

전주시 직장맘고충상담소(소장 신
민경, 이하 상담소)는 3일부터 6일
까지 4일간 전주화산체육관에서 열
리는‘2018 맘아랑 베이비페어’에서
직장맘의 고민 상담을 위한 현장상
담 부스를 운영한다.
이 기간 베이비페어 현장에는 상

담소에서 위촉한 공인노무사가 화산
체육관 부스에 상주하면서 출산·육
아용품 구입 및 정보를 얻기 위해
방문한 예비부모와 직장인 부모 등
을 대상으로 출산휴가와 육아휴직
등 육아 관련 제도에 대한 법률 관
련 궁금증을 해결해줄 예정이다.
또한, 상담소 홍보를 통해 박람회

이후에도 직장생활 중 발생하는 모
성권과 노동권 등의 침해와 관련 법
적 허용된 권리를 행사하는데 실질

적인 도움을 줄 계획이다.
신민경 전주시 직장맘고충상담소

장은“임신 육아기의 직장맘들의 참
여도가 높은 출산, 육아 박람회에서
‘찾아가는 현장상담’을 진행함으로
써, 직장맘들은 다양한 정보수집과
평소 궁금했던 점들을 현장에서 공
인노무사에게 상담 받을 수 있는 좋
은 기회가 될 것”이라고 말했다.
한편, 전주 직장맘고충상담소는 여

성기관, 노동관련 기관, 직장맘 당사
자 커뮤니티 등 여러 개소와의 업무
협약 체결을 통해 직장맘 지지체계
를 구축하고 있으며, 직장맘 3고충
상담지원, 홈플러스 완산·효자점에
서 찾아가는 노무사 무료 노동법률
서비스, 무료노동법률 교육 등을 진
행하고 있다.
기타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(w

ww.jjworkingmom.org)를 참고하거나
전화(063-288-9811~2)로 문의하면
도움을 받을 수 있다. /이상민 기자

전주직장맘고충상담소, 6일까지

맘이랑베이비페어상담부스운영


